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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줄논평]

수장도 항복했다.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더 이상 

방해하지 말라.

1.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오늘(10일) 사직했다.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

장 집행을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가 위법이었음을, 그리고 추후 예정된 영장 

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대통령경호처의 수장이 사

실상 시인한 것이다.

2.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(이하 ‘공조본’)는 윤

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.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

외곽구역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에게, 경찰청은 202경비

단에게, 대통령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

다.

3. 이제 윤석열은 사면초가에 몰려있다. 대통령경호처장이 사직한 지금, 김성훈 경호차

장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을 지시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치가 절대 불가함을 명심해야 

한다. 어제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내린 무죄 선고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

불복종이 바로 ‘정의’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였다. 경호처 직원들 역시 어떠

한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말고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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